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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 요 약 >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 니트(NEET)는 2009년 상반기에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의 취업문제로 인한 자신감 상실

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더욱이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

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

◦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인턴은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실

제 해외취업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본고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 로제타 플랜을 벤치마킹한 청년층 의무고용제 실시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한민족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해외취업 활성화 

송창용*․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 통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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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세 20~24세 25~29세 합계

니트
비경활 니트* 87,775 328,681 362,497 778,953 

실업자 37,854 119,535 192,034 349,423 

전체 인구 3,282,528 2,649,317 3,850,907 9,782,752 

 

Ⅰ. 청년 니트(NEET) 백만 명 시대

□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악화 상황은 매우 심각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니트(NEET)는 2009년 상반기에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 실업상태에 있거

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간 취업준비에 머무는 청년을 의미함.

※ 한국형 청년니트(NEET)는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

비자,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을 포함.

- 2009년 상반기 현재 비경활 청년 취업애로층이 77.9만 명이고, 여기에  

청년층 '실업자(34.9만 명)'를 합치면 청년 니트(NEET)는 112.8만 명 

규모임.

 <표 1> 청년 니트 규모                                                      (단위: 명)

주: 비경활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 '가사'인 사람 +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 + '발령대

기' +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결혼준비' + '기타'인 사람

자료: 2009년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 분석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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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은 7~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인 감소세

를 보여, 청년실업률만으로 청년층의 고용악화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움.

※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 45.1%(2004년) → 41.6%(2008년)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49.2%(2004년) → 44.8%(2008년)

◦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해 청년층 경제활동 이탈 인구의 상당부분이 취업준

비인구로 전환되고 있음.

- 2008년 청년층의 취업준비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2003년 대비 약 1.7배 

증가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및 취업준비인구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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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의 취업문제로 인한 자신

감 상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취업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감을 잃게 됨.  

◦ 특히, 자신감 상실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실업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사회불안이라든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

◦ 20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

어 청년층의 취업기회는 더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대비 취업자증가율의 비율): 2001년 0.50 → 

2005년 0.34 → 2008년 0.28

◦ 대학진학률 83%의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에 고학력 청년층의 구직 눈높이에 적

합한 국내 일자리 제공에는 한계 존재

  

◦ 따라서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년실업을 극복하

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안

정과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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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  용

1. 인턴지원(5개) 청년인턴제/ 행정인턴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관광기업 청

년인턴 채용지원/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

2. 글로벌 취업지원
   (14개)

해외 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 양성/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4년제 

대학생 해외인턴십/ 글로벌 무역인력양성/ 재외공관 인턴/ 국제전

문 여성인턴/ 글로벌 농업청년리더 양성/ 미국 연수취업(WEST)/ 

KOICA해외봉사단/ 대학생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인터넷 청년 봉사

단/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단/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 양성

3. 직업훈련(5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우선선정 직업

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한국폴리텍기술 기능인력 양성

4. 진로지도(5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확충/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여대생 캐리어 개발 지원/ 단기복무 장병 취업 

캠프/

5. 장려금 지원(1개) 청년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6. 종합고용서비스(2개) 종합직업 체험관 신축/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7. 창업지원(1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Ⅱ. 청년층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

◦ 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종합고용

서비스,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33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표 2> 정부의 2009년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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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처 채용목표 실적(달성률)

행정인턴 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 5,284명

지방정부: 5,640명

중앙정부: 4,641명(88%)

지방정부: 5,706(101.1%)

공공인턴 공기업 근무 12,000명 2,509명(21%)

중소기업인턴

중소기업

(5인 이상 300인 미

만)

25,000명 1,100명(4.4%)

해외인턴 해외 사업장 5,125명 290명(5.7%)

계 53,049명 14,276명(26.8%)

□ 청년실업 대책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청년인턴은 단기적인 일자

리로서 청년층의 일자리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인턴제 전체 목표(53,049명) 대비 실적(14,276명)은 26.8%에 불과 

◦ 청년인턴의 대부분인 행정인턴인 경우, 10개월 한시적인 일자리이며 인턴 

후에 채용보장이 되지 않음.

◦ 청년인턴은 실제 현실에서 직업상의 스킬을 연마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층 실업을 한정된 기간 동안 단절시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표 3> 청년 인턴제의 활용 현황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9).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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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 지원 및 연수 등은 청년층의 직접적인 해외취업과 연계

가 부족한 상황임.

◦ 해외취업 희망인원에 비해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과거 해외취업이 

활발했던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

◦ 해외취업 희망자의 희망임금 수준이 높고 고숙련직종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은 부재

◦ 전담 기관의 한계 및 관련기관 간, 민간기업과의 협력 부족으로 해외 일

자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4년제 대졸자에 맞춰져 고교ㆍ전

문대 출신 이하 구직자는 소외되고 있음.

◦ 고졸 이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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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로제타 플랜" (2000년) 

․ 고용인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

실업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조처

․ 이를 위반한 기업은 한 명당 매일 74유로(약 1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

를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한 청년에게 들어가는 첫해의 사용자 사회보장 부담

금을 면제

․ 시행 첫해에 청년 5만 명의 고용 창출

※ 프랑스 "청년고용 사회계약 제도" (2002년)

․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 최저 임금 지원, 

3년차는 임금의 50% 지원)를 대신 지원.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Ⅲ. 정책 제언

1.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청년층 의무고용제

□ 전체 고용인의 3% 청년 의무고용제 실시 

◦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실업

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 최저 임

금 지원, 3년차는 임금의 50% 지원)를 대신 지원. 최대 5년 동안 사회보

장 부담금 감면

◦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 10% 해당하는 청년층을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학습시간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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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선진화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1994년부터 권고된 OECD의 고용창출전략(Jobs Strategy)의 지난 10여 

년간의 평가를 통해 살펴 볼 때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선진고용시스템은 

다음의 두 가지 경로(A 유형과 B 유형)를 통해서 가능

※ A 유형: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와 낮은 복지지출의 결합을 통한 유형

※ B 유형: 높은 복지지출수준(관대한 복지급여)과 적극적 구직활동의 장려

를 통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유형

◦ 우리나라의 경우 A 또는 B 유형의 선택 문제에 앞서 A 와 B 유형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임.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취약한 고용안정서비스 기능은 구직자의 심층상담과 직업알선을 통한 

실업의 해소(activation)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미작동은 취약계층에 대해 적절한 직업훈련기

회의 제공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규 중소기업의 기술 창업 지원

◦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80%를  상회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 없이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지난 10년간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절대적으로 감소한 반면(약 12.5만 명 

감소),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은 약 314.4만 명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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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규 창업(특히 기

술창업)임.

- 중소 기업은 혁신이나 신기술 채택에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산출량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게 됨. 

※ Brandt(2004)의 OECD 국가의 고용, 생산성에 대한 자료 분석에 따르

면 신규 진입률이 높을수록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음.

3. 해외 일자리 창출

□ 한민족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해외취업 활성화 

◦ 세계韓商대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해외 한인회 등과 연계한  청년층

의 해외진출 확대, 실질적인 정보 및 인력 교류

※ 중국의 경우 화교네트워크(www.wcbn.com)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현지 

정착과 동화에 성공 

※ 인도의 경우 미국인도재단(American India Foundation), 인도인전문가

네트워크(Network of Indian Professionals) 등 분야별ㆍ지역별ㆍ종교

별 단체를 조직하여 인도인의 해외진출 지원

◦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해외주재원, 글로벌 기업 등을 활용한 체계적 해

외취업정보 수집 및 유통인프라 구축

※ 해외공관, KOTRA, 재외동포재단, 해외진출 업체 등을 통한 해외취업정

보 수집, 각국 상공회의소, 국제 봉사단체, 현지 민간알선업체 등을 통한 

구인정보 분석 등

□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청년 해외 진출 유도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중심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을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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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생의 해외취업 현황>

 
ㅇ 올해 전문대 졸업생 403명이 해외 22개국에 취업(4월 1일 기준, 한국전문대학교

육협의회) 

  - 취업 국은 일본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9명, 미국 37명, 호주 17명, 그 

밖에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등에 취업 

  - 해외취업이 활발한 전공분야는 관광, 정보기술(IT), 호텔경영, 디자인, 전문세공, 

미용, 통역 등으로 나타남.

  - 대학별로는 영진전문대학 133명, 안산1대학 33명, 경남정보대학 26명, 배화여자

대학·우송정보대학 각 20명, 백석문화대학 19명, 명지전문대학 16명, 부산정보

대학 13명 등 44개 대학

  - 반면 해외에 취업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전체 146개 전문대학의 70%선

으로 아직은 해외취업이 쉬운 길이 아님을 보여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한동대학교는 미국의 3년제 로스쿨 과정과 똑같이 운영되는 국제법률전

문대학원을 국내 최초로 설립,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전문법조인을 

양성. 2009년 8월 현재 73명의 졸업생이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이중 22명이 해외 로펌 및 법률 관련 NGO에 취업중임. 

※ 2004년부터 추진된 부산시와 부산소재 19개 대학(2009년 현재)이 참여

한 해외인턴사업은 대학이 학생들의 해외인턴기회 제공을 위해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로 연간 600

여명의 해외인턴 진출 지원, 참여기관과 대상국 매년 증가 추세

□ 정책 총괄기관 선정 및 해외 취업 종합 정보망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해외인력진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

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 선정 필요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 총괄기관에서 각 해외 산업과 구인 수요를 분

석하고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총괄기관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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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 세계 70개국에 95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해외 투자개발, 프로젝트 투자 진출, 해

외 우수인력 유치 등의 s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원하는 인

력의 수요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 등 정책을 총괄하기에 적합함. 

◦ 해외 구인사이트 분석 제공과 해외 취업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

- 해외 구인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외 취업과 연계된 정보를 제공

※ 현재 통계청,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어디에서도 전체 해외 취업자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

- 취업 준비부터, 현지 생활 정보,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

에 대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

- 정책 총괄기관에서 해외인력진출 관련 통계 및 해외취업 전반에 관한 정

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야 함.

※ 해외취업 종합전산망(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 사이트"  

활용)을 보강하여 각 기관별로 분산된 모든 해외취업 관련 정보가 통합

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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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현황 - 추계인구 및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청년층 인구의 평소 경제활동 현황(2007)

 연도별 전체 및 청년 실업률

 월별 청년 실업률(15~29세)

 연도별 청년층 취업경험 유ㆍ무별 실업자

 연도별 청년층 졸업ㆍ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 분포

 청년층 졸업ㆍ중퇴 취업자의 취업경로(2009)

 청년층(15~29세)의 고용형태별 평소 취업자 현황(2008)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 여부 및 분야(2009)

 청년 실업률 국제비교(2007)

 OECD 국가 15~24세 인구의 최근 3년간 경제활동 현황

부록 주요 통계 -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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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현황

 1) 추계인구자료
(단위: 천 명, %)

구분 청년층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전체 취업자 실업자

2000 11,243 5,308 4,879 430 5,934 47.2 8.1 43.4 

2001 10,952 5,227 4,815 413 5,725 47.7 7.9 44.0 

2002 10,651 5,160 4,799 361 5,491 48.4 7.0 45.1 

2003 10,368 5,007 4,606 401 5,361 48.3 8.0 44.4 

2004 10,141 4,990 4,578 412 5,151 49.2 8.3 45.1 

2005  9,920 4,836 4,450 387 5,084 48.8 8.0 44.9 

2006  9,843 4,634 4,270 364 5,209 47.1 7.9 43.4 

2007 9,855 4,530 4,202 328 5,325 46.0 7.2 42.6

2008 9,822 4,398 4,084 315 5,423 44.8 7.2 41.6

주: 1) 청년층 인구는 만 15~29세임.
    2) 청년층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수 수감자 등은 제외됨.
    3) 구직기간 4주 기준임.
    4) 2003년 1월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과 연령계층별 승

수의 적용으로 2002년 12월 이전의 자료가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2) 청년층 부가조사자료
(단위: 천 명, %)

구분
청년층인구
졸업/중퇴

(재학/휴학)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전체 취업자 실업자

2003. 5 5,690 
(4,711)

4,309 
(649)

3,969 
(614)

340 
(35)

1,381 
(4,062)

75.7 
(13.8)

7.9 
(5.4)

2004. 5 5,627 
( 453)

4,286 
(719)

3,938 
(659)

348 
(59)

1,341 
(3,812)

76.2 
(15.9)

8.1 
(8.2)

2005. 5 5,392 
(4,529)

4,119 
(738)

3,796 
(701)

323 
(37)

1,273 
(3,791)

76.4 
(16.3)

7.8 
(5.0)

2006. 5 5,161 
(4,672)

3,907 
(714)

3,618 
(673)

289 
(41)

1,254 
(3,958)

75.7 
(15.3)

7.4 
(5.7)

2007. 5 5,035 
(4,821)

3,813 
(727)

3,537 
(685)

276 
(42)

1,223 
(4,094)

75.7 
(15.1)

7.2 
(5.8)

2008. 5 4,975
(4,838)

3,737
(724)

3,471
(683)

265
(41)

1,239
(4,113)

75.1
(15.0)

7.1
(5.7)

2009. 5 4,819
(4,963)

3,634
(742)

3,349
(693)

285
(48)

1,185
(4,222)

69.5
(14.0)

7.8
(6.5)

주: 1) (  )는 재학, 휴학생임.
    2) 조사대상은 전국의 약 33.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청년층(만 15~29세)이며, 매년 5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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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인구의 평소 경제활동 현황(2007)

(단위: 천 명, %)

구분 계 평소 취업자 평소 구직자 평소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전체
(15~29세)

 9,847 
(100.0)

 4,552 
(46.2)

 459 
(4.7)

 4,836 
(49.1)

남 4,784 2,129 239 2,417

여 5,063 2,423 220 2,419

전체
(15세 이상)

38,854
(100.0)

23,612
(60.8)

1,249
(3.2)

13,993 
(36.0)

남 18,913 13,680  681  4,551 

여 19,941  9,932  567 9,442

주: 1) 평소취업자란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긴 사람을 뜻함.

    2) 평소구직자란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 구직기간이 취업기간보다 
긴 사람을 뜻함.

    3)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란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뜻함.
    4) 위 자료는 2006.9.1~2007.8.31까지의 전국 6만 표본가구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5) (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인력실태조사결과(http://www.kosis.kr).

 연도별 전체 및 청년 실업률

(단위: 천 명, %, 개월)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년층
(15∼29세)

실업자
(실업률)

430.0
(8.1)

413.0 
(7.9)

361.0 
(7.0)

400.7 
(8.0)

411.7 
(8.3)

386.6 
(8.0)

364.2 
(7.9)

327.6
(7.2)

314.5
(7.2)

평균구직기간 2.7 2.7 2.9 2.5 2.7 2.8 2.8 2.7 2.6

전체
(15세 이상)

실업자
(실업률) 979.0

(4.4)
899.0 
(4.0)

752.0 
(3.3)

817.7 
(3.6)

859.9 
(3.7)

886.7 
(3.7)

827.3 
(3.5)

783.0
(3.2)

769.3
(3.2)

평균구직기간 3.0 2.9 3.0 2.6 2.8 2.8 2.8 2.8

주: 1)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2003년 1월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과 연령계층별 승

수의 적용으로 2002년 12월 이전의 자료가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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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청년 실업률(15~29세)

(단위: %)

구분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9.01 ’09.02 ’09.03 ’09,04 ’09.05 ’09.06

전체 7.4
(7.6)

7.1
(6.7)

6.1
(7.0)

6.6
(6.5)

6.8
(7.1)

7.6
(7.3)

8.2
(7.1)

8.7
(7.3)

8.8
(7.6)

8.0
(7.5)

7.6
(6.9)

8.4
(7.8)

15~19세 12.5 8.7 8.8 6.3 11.8 19.0 16.8 11.6 12.0 9.6 7.7 18.9

20~29세 7.0 7.0 6.0 6.7 6.6 7.0 7.7 8.5 8.7 8.0 7.6 7.9

주: (  )는 전년도 실업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연도별 청년층 취업경험 유ㆍ무별 실업자

(단위: 천 명, %)

구분  취업 무경험 실업자 취업 유경험 실업자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

전체 15~29세 전체 15~29세 전체 15~29세 전체 15~29세
2000 66 63 (95.5) 913 367 (40.2) 149 59 764 308

2001 58 56 (96.6) 840 357 (42.5) 141 66 699 291

2002 46 45 (97.8) 705 317 (45.0) 118 61 587 256

2003 72 70 (97.2) 746 331 (44.4) 129 63 616 268

2004 53 51 (96.2) 807 360 (44.6) 143 67 665 294

2005 42 39 (92.9) 845 348 (41.2) 171 80 673 267

2006 44 42 (95.5) 784 322 (41.1) 172 86 612 236

2007 41 39 (95.1) 742 289 (38.9) 159 79 583 210

2008 42 38 (90.5) 727 277 (38.1) 154 70 573 210

주: 1) 취업 무경험 실업자: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실업자.
    2) 취업 유경험 실업자: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던 실업자.
    3)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 현재 실업자이면서, 취업한 경험이 1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장기 실

업자를 의미하지 않음).
    4) 1년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 현재 실업자이면서, 취업한 경험이 1년 이내에 있었던 사람.
    5) (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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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청년층 졸업ㆍ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 분포

(단위: 천 명, %, 개월)

구분 졸업/중퇴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2003. 5. 5,179
4,968 

(100.0)
2,678 
(53.9)

547 
(11.0)

412 
(8.3)

556 
(11.2)

277 
(5.6)

498 
(10.0)

12개월

2004. 5. 5,174
5,011 

(100.0)
2,811 
(56.1)

568 
(11.3)

423 
(8.4)

538 
(10.7)

235 
(4.7)

436 
 (8.7)

11개월

2005. 5. 4,944
9,764 

(100.0)
2,698 
(56.3)

574 
(12.0)

414 
(8.6)

467 
(9.7)

237 
(4.9)

404 
 (8.4)

10개월

2006. 5. 4,695
4,530 

(100.0)
2,425 
(53.5)

520 
(11.5)

419 
(9.2)

465 
(10.3)

239 
(5.3)

463 
(10.2)

12개월

2007. 5. 4,603
4,449 

(100.0)
2,446 
(55.0)

478 
(10.7)

407 
(9.2)

469 
(10.5)

241 
(5.4)

408 
 (9.2)

11개월

2008. 5 4,513
4,383

(100.0)
2,281
(52.1)

549
(12.5)

429
(9.8)

499
(11.4)

232
(5.3)

393
(9.0)

11개월

2009. 5 4,322
4,194

(100.0)
2,243
(53.5)

502
(12.0)

397
(9.5)

461
(11.0)

224
(5.3)

368
(8.8)

11개월

주: 1) (  )는 구성비임. 
    2) 전국의 약 33,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청년층(만15~29세) 인구를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각 연도).

 청년층 졸업ㆍ중퇴 취업자의 취업경로(2009)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가족/친지 소개(추천) 695 (20.7) 342 (30.8) 353 (15.8)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410 (12.3) 173 (15.6) 237 (10.6)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270 (8.1) 67 (6.1) 203 (9.0)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 931 (27.8) 338 (30.5) 593 (26.5)

공개시험 702 (21.0) 65 (5.9) 637 (28.4)

특별채용 121 (3.6) 34 (3.0) 88 (3.9)

기타 220 (6.6) 89 (8.0) 131 (5.8)

주: 1) 청년층은 15~29세임.
    2) 무응답자(40천명)가 제외되었음.
    3) '기타'는 공공ㆍ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 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박람회 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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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15~29세)의 고용형태별 평소 취업자 현황(2008)

(단위: 천 명, %)

구분 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시간제 전일제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청년층 전체
(15~29세)

4,552
(100.0)

4,226
(92.8)

354 3,872
326
(7.2)

210 39 78

남 2,129 1,949 136 1,813 180 119 25 37

여 2,423 2,277 218 2,059 146 91 13 42

전체
(15세 이상) 23,612

(100.0)
15,728
(66.6)

1,157 14,571
7,884
(33.4)

4,991 1,013 1,880

남 13,680 9,080 339 8,741 4,600 3,650 829 122

여 9,932 6,648 819 5,830 3,284 1,341 184 1,759

주: 1) 평소취업자란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긴 사람을 뜻함.

    2) 위 자료는 2006.9.1~2007.8.31까지의 전국 6만 표본가구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3) (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http://www.kosis.kr).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 여부 및 분야(2009)

(단위: 천 명, %)

구분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시험 준비하였음 취업시험 
준비하지 
않았음

미상
 계 일반

기업체
언론사
/공영
기업체

교원
임용

일반직
공무원

고시 및
전문직

기능분야
및 기타

계 5,413 
(100)

539
(100.0)

(10.0)
102

(18.9)
38

(7.1)
51

( 9.4)
174

(32.2)
75

(13.9)
99

(18.4)
4,868
(89.9)

7
(0.1)

남자 2,674
(100)

277
(100.0)

(10.3)
63

(22.9)
23

(8.2)
 8

( 2.9)
105

(37.8)
38

(13.6)
40

(14.6)
2,395
(89.5)

3
(0.1)

여자 2,739
(100)

263
(100.0)

( 9.6)
39

(14.7)
16

(6.0)
43

(16.3)
69

(26.4)
37

(14.2)
59

(22.4)
2,473
(90.3)

4
(0.1)

주: 1) 청년층은 15~29세임.
    2)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취업 시험 준비하였음'의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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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나라명 비율 순위 나라명 비율
1 이스라엘 2.10 27 페루 14.80

2 태국 3.90 28 불가리아 15.07

3 멕시코 6.20 29 베네수엘라 15.45

4 일본 6.66 30 핀란드 16.50

5 우크라이나 7.00 30 러시아 16.50

6 노르웨이 7.39 32 포르투갈 16.60

7 네덜란드 7.60 33 브라질 17.12

8 스위스 7.70 34 슬로베니아 17.20

9 덴마크 8.20 35 헝가리 18.00

10 아일랜드 8.68 36 스페인 18.20

11 리투아니아 8.69 37 칠레 18.50

12 한국 8.80 38 폴란드 18.70

13 싱가포르 8.90 39 벨기에 18.90

14 홍콩 9.00 40 슬로바키아 19.52

15 오스트리아 9.20 41 터키 19.60

16 호주 9.35 42 콜롬비아 19.70

17 미국 10.50 43 이탈리아 20.30

18 뉴질랜드 10.51 44 루마니아 20.70

19 대만 10.65 45 스웨덴 21.30

20 체코 10.70 46 그리스 22.90

21 말레이시아 10.90 47 프랑스 23.90

22 에스토니아 11.10 48 크로아티아 24.20

23 캐나다 11.20 49 인도네시아 25.43

24 독일 13.50 50 요르단 28.70

25 영국 13.90 51 필리핀 31.31

26 룩셈부르크 14.20 52 남아프리카공화국 50.10

 청년 실업률 국제비교(2007)

(단위: %)

주: 1) IMD가 매년 발표하는 55개 산업국 및 신흥공업국(지역 포함)를 조사 대상으로한 청년 실업률 부
문 국가 경쟁력 순위임(OECD 2007년 자료 기초함).

    2)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조사된 25세 이하의 인구의 실업률임(단, 대만은 15~24세 인
구임). 

    3) 싱가포르는 자국 내 거주 인구의 실업률임.
    4) 불가리아는 2006년 말 자료임.
    5) 페루는 2007년 3/4분기 자료임.
자료: IMD(2008),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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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호주 실업률 11.6 10.8 10.4 경제활동참가율 70.6 71.3 71.2 인구대비 취업률 62.4 63.6 63.8 

오스트리아 실업률  9.7 10.3  9.1 경제활동참가율 57.4 59.2 59.4 인구대비 취업률 51.9 53.1 54.0 

벨기에 실업률 17.5 19.9 18.9 경제활동참가율 34.0 33.2 32.3 인구대비 취업률 28.1 26.6 26.2 

캐나다 실업률 13.4 12.4 11.6 경제활동참가율 67.0 65.9 66.4 인구대비 취업률 58.0 57.8 58.7 

핀란드 실업률 20.8 20.0 18.8 경제활동참가율 48.1 49.0 50.1 인구대비 취업률 38.1 39.2 40.6 

프랑스 실업률 22.7 22.8 23.9 경제활동참가율 34.1 33.7 33.2 인구대비 취업률 26.4 26.0 25.3 

독일* 실업률 12.6 15.2 13.5 경제활동참가율 48.0 50.2 50.7 인구대비 취업률 41.9 42.6 43.9 

이탈리아 실업률 23.5 24.0 21.6 경제활동참가율 35.6 33.5 32.5 인구대비 취업률 27.2 25.5 25.5 

일본 실업률  9.5  8.6  8.0 경제활동참가율 44.2 44.8 45.0 인구대비 취업률 40.0 40.9 41.4 

한국 실업률 10.5 10.2 10.0 경제활동참가율 34.8 33.3 30.2 인구대비 취업률 31.2 29.9 27.2 

스웨덴 실업률 17.0 22.3 21.3 경제활동참가율 51.5 54.7 56.0 인구대비 취업률 42.8 42.5 44.0 

스위스 실업률  7.7  8.8  7.7경제활동참가율 67.0 65.6 68.6 인구대비 취업률 61.9 59.9 63.3 

영국 실업률 10.9 12.2 13.9 경제활동참가율 67.4 66.7 66.6 인구대비 취업률 60.1 58.6 57.3 

미국 실업률 11.8 11.3 10.5 경제활동참가율 61.1 60.8 60.6 인구대비 취업률 53.9 53.9 54.2 

OECD 평균 실업률 13.7 13.4 12.5 경제활동참가율 49.7 49.5 49.5 인구대비 취업률 42.9 42.9 43.3

 OECD 국가 15~24세 인구의 최근 3년간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주: 1) 15세 이상 인구의 실업률임.
    2) 독일의 1990년 자료는 서독 자료임.
자료: OECD(2007), OECD Employment outlook(www.sourceoecd.org).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은 인재

개발정책과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KRIVET은 국가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

에 대한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

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조사 <KEEP, HCCP>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은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에 대한 종단적 패널조사입니다(승인번호: 38902).

 ․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2000명 씩 총 6000명을 대표성 있

게 추출하여 1년 주기로 실시(학생들의 가구와 학교(담임, 학교행정가) 조사 병행)

 ․ 2009년 8월 현재 6차년도 본조사 실시 중

  :8 KEEP 홈페이지: http://keep.krivet.re.kr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은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형성에 관한 패널조사입니다(승인번호: 38903). 

 ․ 2005년을 기준 100인 이상 450개 기업을 추출하여 2년 주기로 실시(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다면적 

조사 자료 및 객관적 재무자료를 병합하여 제시)

 ․ 2009년 8월 현재 3차년도 본조사 실시 중

  :8 HCCP 홈페이지: http://hccp.krivet.re.kr

※ 각 패널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내용, 방법, 결과, 학술대회 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e-HRD Review 발간 목록

 1분기 주제: 직업교육 

제 목 발행일 
12-1호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2009. 3. 18.

12-2호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2009. 4.  1. 

12-3호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2009. 4. 15.

12-4호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계획: 1차년도와 4차년도의 비교 2009. 4. 29.

12-5호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2009. 5. 13.

2분기 주제: 일자리 

제 목 발행일 
12-6호 일자리 창출의 뉴 패러다임, 일자리 선진화 2009. 5. 27. 

12-7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09. 6. 10.

12-8호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09. 6. 24. 

12-9호 사회‧공공서비스영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09. 7. 8.

12-10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09. 7. 24. 

3분기 주제: 교육노동연계 

제 목 발행일 
12-11호 녹색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2009. 8. 12.

12-12호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2009. 8. 26.

12-13호 (가제) 2009년 한국 청년 니트족 분석 (예정) 2009. 9.

  문의처: 송창용(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 통계센터 소장)      
          ☎  02-3485-5138    * csong00@krivet.re.kr

           성양경(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 통계센터 연구원)     
          ☎  02-3485-5218    * syk33@krivet.re.kr

 :8 http://www.nhrd.net 
 ※ e-HRD Review는 NHRD-Net 홈페이지의 HRD 이슈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NHRD-Net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e-HRD Review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